
구술자료 상세목록 (구술개요 포함)

사업명 <‘옛)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’>

사업개요

인천 미추홀구 학익동, 용현동 일대는 염전-공업지대-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
화가 진행된 지역임. 이 중 1960-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
및 관리자, 인근 공장의 관계자, 지역주민, 소상공인,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
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. 

구술자명 한규섭 성 별 남 출생연도 1956

면담자 강인형 소 속 3기 검독자

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면담지원 김용경

면담 일시 2025년   7월    30일 회 차 1 시 간 2시간 5분 55초

자료번호

구술 개요

- 동양화학에서의 직장 생활과 어려움

- 반장의 역할과 책임

- 직장 선택 시 지속적인 안정화의 중요성

- 작은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에 대한 존경심

- 동양화학은 구술자에게 청춘 그 자체

주요 색인어
- 동양화학, 용현동, 동력과, 압축실, 교대근무, 4조 3교대, 정전, 화상, 사택, 망초, 

반장, 새인천풀장, 송암미술관, 옥련터널, OCI, 청춘 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근황과 어린 시절, 가족관계

00:00:01

~00:27:37

- 서울 출생, 제대 후 동양화학 취업으로 인천으로 이주

- 자녀관계는 2녀, 결혼한 큰 따님과 함께 사심 

- 교대 근무로 평일 쉬는 날은 서울로 가서 놈 

- 1974년 8월 15일, 육영수 서거일, 인천지하철 개통일로 정확하게 

기억하심

- 현재는 ㈜동흥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심

2. 동양화학 직장생활

00:27:37

~01:44:47

- 1980년 5월 8일 제대 후 취업이 어려워 숙부의 권유로, 인천으로 

이주하여 동양화학에 직장생활을 시작함

- 인천 용현동 동양화학의 첫인상은‘탄광’을 떠올림

- 첫 10년 동안은 동력과 압축실에서 근무함  

- 교대근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 2년 정도 후 익숙해짐



- 정전이 잦음, 한번은 정전을 확인하는 중에 화상을 입음

- 10년 근속하여 사택에 거주 

- 통근은 셔틀버스 이용 후 사택 거주 후부터는 도보, 자전거 이용

- 10년 후부터는 망초 생산 부서 반장으로 승진함 

- 불공평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함

- 특히, 동료/후배와 직속 선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다함

- 안전모는 지급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음

3. 지역사회와 함께

01:44:47

~02:05:55

- 동양화학에서 운영한 새인천 풀장은 숙부가 책임자로 있어 자주 

이용함

- 사택은 새인천 풀장 좌측에 위치하고 5층, 5동 건물로 18평, 방 2

개였음

- 회사와 사택 간에는 도보 혹은 자전거를 이용함 

- 동양화학의 송암미술관, 송도고등학교 운영 후 기부를 알고 있음

- 옛)동양화학 자리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는 현시점에서 추억이 

많지만 받아들이고 있음 

- 구술자에게 용현동, 학익동의 가장 큰 변화는 옥련터널 건설과 동

양화학 철거를 거론함

- 구술자에게 동양화학의 의미는 ‘나의 청춘’임

공개여부 □ 전체 공개        □ 전체 비공개        ☑ 부분 공개

활용동의 ☑ 동의함           □ 동의 안 함         □ 조건부 동의 

특이사항
전 배우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청하심     

(01:41:12 ~ 01:45:46)


